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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폭발이나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시, 우라늄의 핵분열로 생성되는 방사성 요오드(131I)는

대기 중의 유기물과 반응하여 유기요오드를 형성하게 되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방독면 등에 적용가능한 기상용 흡착제를 이용해 방사성 유기요오드를 효과적으로 제

거하여 개인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 건조 및 습윤 조건(RH 30%, 75%, 90%)에서 TEDA-금속이 함침된 상용

활성탄의  방사성 모사 가스인 메틸요오드(127ICH3)에 대한   흡착능 평가를 위해 저농도

(10ppm)와 고농도(400ppm)에서의 파과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모사 가스의 농도와 TEDA

함량 및 함침 위치, 기공도 등 활성탄의 물성이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고농도 RH 30% 파과결과에서 추가적인 물질전달구역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기요오드의 흡착량은 상대습도가 높아질수록 적어졌으며, 습도가 높을수록 질소로 인한 메

틸요오드 탈착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활성탄의 기공도, TEDA가 함

침되어있는 위치, 메틸요오드 농도 및 상대습도에 따라 흡착 거동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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